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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환경미화 위탁업체의 임금체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라

서천군으로부터 환경미화 업무를 위탁 수행한 업체의 노동자들이 무려 

10년 동안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미화원 24명의 퇴직금 등 7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지

난 5월30일 해당 업체 대표에게 퇴직금 7억8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이

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2년 단위로 위탁업체 재입찰이 있을 때마다 서천군에 항의

했지만 서천군이 이를 묵인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서천

군이 10년째 이를 방치해 화를 키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박완주)은 서천군이 이제라도 체불된 퇴

직금 지급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